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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
IPO 국제교육원(WIPO Worldwide Academy,

W W A )는WIPO 사무국인제네바에서, 지난7

월1 6일~ 2 7일( 2주간)에걸쳐지식재산교육을위한썸

머스쿨을개최했다.  

이번썸머스쿨은다양한전공의대학생들과초학자

(young professionls)들에게좀더심도있는IP 지식을제

공하는것뿐만아니라, 세계적인IP 관리기관인W I P O

역할을소개하는기회가되었다. 또한, IP가경영학및

공학등다양한학문과융합하여경제, 사회, 문화및기

술발전을위한훌륭한도구로사용될수있다는인식을

심어주기도했다. 이를위해, WWA는지식재산권일반

에관한내용에서부터기술이전에관한내용, IP 자산의

운용방법등에걸친다양한주제의교육을제공했다.  

상기와같은썸머스쿨프로그램은IP 분야의저명한

전문가(WIPO 내부및외부인사들)에의해진행되었으

며, IP 관련사례학습및그룹토의시간도있었다.  또한,

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수료한사람들에게는수료증

이 지급되었다. 썸머스쿨등록료는학생의경우U S

$ 3 0 0였고, 초학자의경우US $500였으며, 모든강의및

토의는영어로진행되었다.  

※한국발명진흥회는대학내지식재산교육활성화를위해

지난해부터특허청과공동으로WIPO 썸머스쿨에학생을

참여시키고있으며, 올해에는대학(원)생의참여기회확대

를 위하여캐나다맥길대학과정(Summer Courses in

Intellectual Property)과 싱가폴 IP academy 과정( E n g i

n e e r’s Training Course)을신규로제공할예정이다.

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W I PO 썸머스쿨

국제동향

출처 : WIPO 홈페이지(http://www.wipo.int)

제공 원희재(정보활용지원팀)

IP News

영국인인앨리슨브라

임로우(Alison Brim

e l o w )가유럽특허청( E P O )

의새로운의장으로지난7월

1일부터임기를시작했다. 

앨리슨브라임로우의장

은유럽특허기구의행정위

원회를통해2 0 0 3년1 2월에선출되었으며, 임기는3년

이다. 

취임식에서앨리슨브라임로우는유럽특허의품질

관리및새로운도전에대해서언급했다. 브라임로우

의장은“유럽특허청은경쟁력있는전문적인특허청이

다. 이제는특허의양보다질에주안점을두어야하며,

이는유럽특허청을경쟁력을갖춘기관으로지속발전

하게할것이다.”라고말했다.

앨리슨브라임로우는지금껏영국, 유럽등지에서다

양한관직을수행했다. 브라임로우는1 9 7 3년영국외교부

에최초로투신, 무역및산업부에서근무를하였으며,

1 9 9 1년영국특허청에투신, 상표부장을역임하였다. 

1 9 9 9년3월그녀는영국특허청장및감사관을역임

하였고, 유럽특허기구(European Patent Organization)

행정위원회의영국대표사절이되었다. 2003년부터

2 0 0 6년까지그녀는위원회의부의장이었다. 

앨리슨 브라임로우( A l i s on Brimelow) EPO 의장으로취임

제공 유주현주임(지식재산교육팀)

출처 : EPO 사이트(http://www.epo.org/focus/news/2007/20070629.html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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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최고재판소는지식재산관련소송전문화효과

로심리기간을1 2개월로대폭단축했다고밝혔다.

특허권등지식재산권을둘러싼민사소송의일심에

걸린기간이, 지난해는평균약1년으로, 9년전의약2

년1개월의반이하로대폭단축된것이지난1 3일, 대법

원의조사에의해밝혀졌다.

대법원의조사에의하면, 지식재산권을둘러싼소송

의일심은평균적으로, 1994년에는2 2 . 5개월, 97년에는

2 5 . 1개월걸렸지만, 05년은1 4 . 1개월, 06년은1 2 . 1개월

이되었다. 대법원은지식재산권전담부를가지는도쿄

(東京), 오사카(大阪) 양쪽지방재판소에서심리를집중

한것이나, 지식재산권에정통한변호사가늘어난것이

배경으로있다고보고있다. 

지식재산관련소송 기간 대폭 단축

해외특허뉴스

미국특허청은지난7월2 3 - 2 4일양일간에걸쳐기

업의경영자들을대상으로중국의지재권도용

에대하여어떻게기업을보호할것인가에대한다양한

정보를제공하기위한세미나를개최하였다. 2006년기

준미국세관당국의집계에따르면중국은전체위조상

품의8 1 %를점유하는최대의근원지이다.

세미나기간중에지재권전문가와미행정당국의관

계자들이미국기업, 특히중소기업을위한중국에서의

지재권보호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.

이프로그램을통하여기업관계자들은중국의상품

위조와저작권침해로부터더효율적으로스스로를방

어할수있는실질적인팁을습득하게된다.

주요주제는“중국에서의특허및상표권획득과보

호”, “인터넷에서의위조”, “중국기업과의계약시지재

권보호”, “미국및중국세관에서의권리주장”, “약품

위조억제”, “중국지재권의미래”등으로구성되었다.

이번세미나는2 , 5 0 0억불에달하는저작권침해와위

조상품의현실을자국기업에게교육시키기위하여기

획된전국순회교육의일환이다.

미국특허청, 

중국의 지재권 도용 및 위조 상품 대책세미나 개최

출처: 미국특허청 홈페이지

제공 한정무차장(정보활용지원팀)

출처 : 時事通信(7月13日)

제공 김유헌과장(지역지식재산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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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3월2 9일, 미국에거주하고있는한인지식재

산권전문변호사들의모임인재미한인특허변

호사협회(약칭: 재미특협, KAIPLA)가창립되었다. 

특허청이소재한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근교의

한인타운인애난데일의한식당에서개최된창립총회

는 재미한인특허변호사1세대인함윤석변호사가

초대회장으로선출되었다. 아울러신진세대인김주미

변호사, 박충수변호사가부회장으로, 채광엽변호사

가총무로선임되었으며, 한국특허청에서파견된주미

한국대사관의김태만특허관이고문으로위촉되었다. 

재미특협은앞으로회원들간의네트워킹을통해

서로정보를교환하고, 관련법에대한합동연구및세

미나개최, 한국변리사협회및 한국특허청과의교

류, 한국기업의지상사들에대한지식재산권관련교

육과정보제공을통해한인지식재산권전문가를양

성하고한미간의교역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충돌을

예방, 최소화하는사업에중점을두는활동을하기로

하였다.

이에따라재미특협은지난5월2 4일두번째회동에

서 [미국로펌의구조와파트너쉽, 그리고특허변호사

로의길]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고, 지난7월

2 6일세번째회동에서는현재미국특허계의핫이슈가

되고 있는 자명성 ( O b v i o u s n e s s )과 관련한[KSR v.

T e l e f l e x ]의 대법원판례에대한주제로세미나를가

졌다.

마침F T A가체결되어한미간의교역이증가하고있

는이때에이렇듯힘차게활동을시작한재미특협이위

의창립정신에따라초기활동의어려움을딛고미국한

인전문가그룹의주류사회진출과미국에서의한국기

업의지식재산권보호의첨병이되기를기대해본다.

재미 한인 특허변호사협회발족

국제동향

문의 : 채광엽 변호사(Tel: 1-703-535-7360, kchae@ipfirm.com)

IP News

스웨덴 E r i c s s o n은 지난 7월9일, 한국S a m s u n g

E l e c t r o n i c s와소송중이었던특허소송을서로철

회, 휴대통신기술에관한cross licensing 계약을갱신

했다고발표했다. 계약은전세계를대상으로하여

E r i c s s o n은S a m s u n g에 대하여, 2G 및3 G통신기술에

관한특허의비독점라이센스를제공하고S a m s u n g은

E r i c s s o n에대하여라이센스의제공과로얄티를지불하

는조건이다. 

양사는2 0 0 2년에cross licensing 계약을체결하고있

었지만, 그후특허침해로소송중이었다.

E r ic s s on과 Samsung, 

휴대 통신 기술로 c ross lic ensing 계약

출처 : ITmedia뉴스 (7월10일)

제공 김유헌과장(지역지식재산팀)




